
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
山會가 2 0 1 1년의 신년교례회를
1월 1 5일, 셋째 토요일 1 1시 3 0
분에 서울 도봉구 도봉산 대등
산로 입구의 동종인 권오현權
五玄씨 소유‘산두부’식당에
서 열었다. 이날 3 0여 회원이
모였는데, 전철 1호선 도봉산
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교례
회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5백여
미터를 지나는데도 날씨가 매
우 차가웠다. 오래 지속되는

강추위와 쌓여 얼은 눈 때문에
등산객도 평소보다 많지 않았
다. 
안동의 시조 묘소를 향한 요

배遙拜에 이어 회원들이 상읍
相揖을 하면서 신년을 하례하
는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.
권영익權寧翼 회장이 신년을
맞는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음
식이 준비되자 권익현權翊鉉
고문의 건배 제의로 서울탁주
의‘장수막걸리’를 가득 부은

각자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
외쳤다. 
이날 새 회원으로 권영익 회

장이 나오도록 권유한 김포지
역 추밀공파 판서공계 참의공
(선繕) 후손 권병기權柄基씨와
권오필權五弼씨가 소개되었다.
이날의 회식비는 회장단에서
부담하였고 고양시 마두동의
복야공파 예천 야옹공 문중 권
평權坪 회원이 금일봉을 찬조
하였다. 교례회를 마친 후에는
날씨가 워낙 추워 등산은 약하
고 모두 헤어졌다. 
요산회의 시산제는 2월 셋째

주 토요일인 1 9일 서울 광진구
중곡동의 아차산에서 행하였
다. 오전 1 1시에 전철 5호선
아차산역 1번출구에서 집결한
회원들은 인원점검을 마치고
이동하여 아차산을 올라 산성
터 부근에 이르러 자리를 펴고
준비해 간 제물을 진설하여 시
산제를 행하였다. 헌관은 권영
익 회장이 하고 독고유는 권정
택權貞澤 부회장이 하였다. 그
고유문은 다음과 같았다.
유단군기원사천삼백사십사

년維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四
年 세차신묘歲次辛卯 정월기축
삭正月己丑朔 십칠일을사十七
日乙巳 안동인권영익감소고우
토지지신安東人權寧翼敢昭告
于土地之神 금이안동권씨근기
요산회今以安東權氏近畿樂山

會 시차산행始此山行신기보우
神其保佑 비무수환�無암患 근
이주과용신건고근고謹以酒果
用伸虔告謹告 : 아, 단군기원
4 3 4 4년, 세월의 차서로 신묘년
정월 기축의 달 1 7일 을사일에
안동인 권영익은 감히 밝혀 토
지의 신께 고하나이다. 이제
안동권씨근기요산회가 이곳에
서 산행을 비롯하게 되었사오
니 신께서는 이를 보우하사 뒷
탈의 근심이 없게 하여주소서.
삼가 술과 실과로써 공경히 아
뢰나이다.
시산제를 마치고는 수육과

찰시루떡 및 서울의 명물이 된
장수막걸리를 나누어 순배하며
넉넉한 음복을 하였다. 이날
새로 맞는 회원으로 권혁채權
赫彩 부회장이 권유해 나온 추
밀공파 군부정랑공계軍簿正郞
公系의 3 4세世 권영철權寧哲씨
가 소개되었다. 그리고 이번
달은 회비를 받지 않는 달인
데, 기금을 모아 1박2일 일정
의 장거리 산행을 준비하자는
권영익 회장의 제의에 따라 1
만원씩의 회비를 거두었다.

<사진·글 權炳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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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. 이면환금李勉還金
이면李勉은 당唐나라 때 서

울 경조京兆 사람인데 소시에
가난하여 양梁과 송宋 땅에 가
과객이 되어 여러 선비와 한
주인집에 머물러 기생寄生하였
다. 그 중에 한 선비가 병이
나 죽게 되어서는 백금을 꺼내
이면에게 주면서‘곁에 사람들
이 모르니 그대가 이 금으로
나를 장사지내 주고 남는 것은
그대가 가지라’하였다. 이면
이 허락하고 그 죽은 선비를
치장하고는 남은 금을 그 사람
의 관 아래에 넣어 묻었다. 그
리고 뒤에 그 집 사람이 찾아
와 이면을 면알하니 이면이 함
께 데리고 가 묘를 열고 관 밑
에 넣어둔 금을 꺼내 주었다.
제목 이면환금李勉還金은 이

면이 금을 돌려주었다는 뜻이
다. 이면은 이택언李擇言이라
는 사람의 아들이고 자가 현경
玄卿인데 소시부터 배우기를
좋아하고 성품이 침아沈雅하고
맑게 정돈되어 있었다. 당의
숙종肅宗 때에 발탁되어 감찰
어사監察御史가 되고 대종代宗
때는 활박절도사滑뛰節度使가
되었는데 진鎭에 거한 지 8년
에 위엄을 보이지 않아도 다스
려지고 여러 장수로서 폭걸暴
桀한 자도 모두 두려워하며 존
경하였다. 덕종德宗 때는 검교
사공평장사檢校司空平章事가

되고 조정에 있으면서는 경량
亮히 곧바르고 지혜로우며

염개廉介히 청렴하다는 평을
들어 모든 신하의 종표宗表가
되었다. 일찍이 이순李巡과 장
참張參 두 사람을 자기 막부幕
府에 데려다 요긴히 썼는데 두
사람이 죽자 무슨 연회를 벌여
마실 때에도 그 한 자리에 허
위虛位를 베풀어 놓고 자기들
이 먹는 것과 똑같이 음식을
진설해 대접하였다. 북과 거문
고를 잘 다루어 풍류에도 능했
으며 죽어서 정간貞簡의 시호
를 받았는데 그 사적이 당서唐
書와 구당서舊唐書에 올라 있
다.
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.

역려동루기고신逆旅同樓幾苦
辛 : 객지살이 한 다락에서 신
산의 고생 어떠했던가
임종결어인감문臨終訣語忍堪

聞 : 임종에 영결의 말 차마
들을 수 없네
사생부탁무상부死生付托無相

負 : 죽고 사는 자리 부탁이야
서로 저버리지 못하나니
고의천추숙사군高義千秋孰似

君 : 높은 의리 천추에 누가
그대와 같을손가
장군여시위오물葬君餘是爲吾

物 : 그대를 장사하고 남은 것
내 물건이라 하여
약취이귀시부심若取而歸是負

心 : 만약 취하여 가져가면 이
게 마음을 등짐이라
밀취여금관하치密取餘金棺下

置 : 긴밀히 남은 금을 관 밑
에 넣었으니

차심교교피창림此心皎皎彼蒼
臨 : 이 마음 밝고 밝게 저 푸
른 하늘에 임하네

277. 서회불부徐晦不負
당唐나라 사람 서회徐晦는

소시에 양빙楊憑과 서로 친하
게 사귀었는데 양빙이 득죄하
여 임하위臨賀尉로 내쳐 나가
니 친인척과 벗들이 모두 연루
될 것을 두려워하여 나아가 작
별하는 이조차 하나 없는데 유
독 서회만이 홀로 남전藍田이
라는 곳까지 쫓아가 전별餞別
하였다. 이를 보고 재상 권덕
여權德輿가 말하기를‘그대가
임하위를 송별하는 것이 진실
로 두터우니 과연 그로써 연루
됨이 없겠는가’하자 서회가

‘제가 포의布衣일 때에 임하위
가 저를 알아주었는데 지금 차

마 갑자기 버리겠습니까. 만약
공께서 다른 날 간사한 자의
참소로 배척되신다면 제가 또
한 그리 아니하리까’하였다.
이에 권덕여가 그 곧음을 탄

식하고 이를 조정에 일컬으니
조정의 대신 이이간李夷簡이
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황제에
게 품을 올려 서회를 감찰어사
監察御史로 삼았다. 서회가 찾
아가 그 천거해준 것을 사례하
고 그 연유를 물으니 이이간이
‘그대가 양임하를 저버리지 않
았는데 어찌 나라를 쉽게 저버
리겠는가’하였다.
제목 서회불부徐晦不負는 서

회가 등지지 않았다는 뜻이다.
서회는 성품이 강직했는데 평
소 양빙楊憑과 사귀어 그 지상
知賞을 받는 바였고 과거를 하
여 관직을 받은 것이 다 양빙

의 추천에 힘입은 바였다. 그
런데 양빙이 불행하게 되어 모
두가 몸을 사리는데 그가 홀로
의리를 지킨 소문이 나 당시
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있던 이
이간李夷簡이 황제에게 상주하
여 그를 어사로 삼았다. 이에
서회가 이이간을 찾아가서‘평
생에 제가 공의 문하門下에 발
길을 들인 적이 없는데 공께서
무엇을 보시고 저를 취하시었
습니까’하니 이이간이‘그대
가 양임하도 등지지 아니하였
으니 어찌 나라를 등질 일이
있겠는가’하였다는 일화가 구
당서舊唐書에 실려 있다. 뒤에
서회는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이
르러 치사致仕하였는데 평생을
바르게 지켰다는 일로 소문이
났다. 

( 2 7 7화 다음호 계속)

안동권씨근기요산회소식
1월 신년교례회, 2월시산제 행사

▲ 근기요산회의신년교례회에서권익현 고문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

▲ 요산회의 시산제가 봉행되고 있다

근기요산회 3월 산행 안내

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2 0 1 1년 3월 정기 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많은

회원의 참여 바랍니다. 항상가족동반을 환영합니다.

일시 : 2011년 3월 1 9일, 셋째주 토요일 1 0시 3 0분

집결 장소 : 수도권전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(세종문화회관뒤)

행사 장소 : 광화문역 8번출구에서 광화문을 통과하여 경복궁내 일원을 도보

준비물 : 운동화·야외복착용 및 선택적 이동식

연락처 : 총무 권병일 0 1 1 - 2 8 9 - 1 7 4 7·권순철 0 1 0 - 2 4 1 2 - 3 4 3 0

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權 寧 翼

1 5면에서 계속


